
- 1 -

2024. 4. 16.(화) 조간용
이 보도자료는 2024년 4월 15일 오전 11: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보도자료

담당부서: 경제정책실 첨단산업과

첨단산업과장 박서영 02-2133-8731

바이오정책팀장 안명희 02-2133-8732

담 당 자 최경화 02-2133-8734

운영기관:
한국과학기술연구원

서울바이오허브사업단
담 당 자 김수연 02-2200-3362

사진 없음 □ 사진 있음 ▣ 쪽수: 4쪽 관련 누리집
(메뉴) http://www.seoulbiohub.kr

서울시, 글로벌 체외진단 선두주자 로슈진단과 질병진단 전문 스타트업 키운다

- 서울시-로슈진단(한국, APAC)-KIST, 진단 분야 혁신기술 보유한 기업 5.19(일)까지 모집

- 혈액검사 기반 알고리즘, 스마트랩 등 로슈진단 관심영역 4개 분야의 혁신기술 보유기업 대상

- 최종 선정기업은 로슈진단의 멘토링, 글로벌 협업 기회 + 연구지원금, 입주공간 지원

- 로슈진단과 협력 통해 저력 있는 혁신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적극 지원할 것

□ 서울시는 세계적인 의료 및 진단기업인 로슈진단, 한국과학기술연구원(서울

바이오허브 위탁운영 기관)과 정확하고 간편하게 혈액검사로 질병을 조기

진단하는 방법, 알츠하이머를 조기진단 할 수 있는 혁신기술을 보유한

바이오분야 스타트업을 찾는다.

○ 서울시는 로슈진단(한국, APAC),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질병 진단(Diagnostics)

분야의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고자 지난 11월에 업무협약을

체결한 바 있다.

○ 로슈는 스위스에 본사를 두고 전세계 150여 개국에서 운영 중인 다국적

헬스케어 기업으로 핵심 사업인 제약과 진단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선두

위치에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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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서울시는 제1회 ‘서울-로슈진단 스타트업 스프린트 데모데이’를 통해 로

슈진단이 보유한 질병 진단 분야의 전문성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기반

으로 유망 바이오 창업기업의 기술사업화를 촉진하고, 기업의 성장 잠

재력을 높여 글로벌 진출 성공사례를 만들어 내는 것이 목표이다.

□ 데모데이의 모집 분야는 총 4개로, 로슈진단의 주요 관심 영역인 ①

Blood-test based algorithms(혈액검사 기반 알고리즘), ②Smart lab

(스마트 랩), ③Home screening ecosystem-Diabetes&Oncology(홈

스크리닝 생태계-당뇨병 및 종양학), ④Digital biomarkers of MCI/AD(경

도인지 장애/알츠하이머의 디지털 바이오마커)이다. 기술성, 사업성, 글로벌

역량, 참여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1개 기업을 선정한다.

□ 선정기업에는 총 3천만 원의 연구지원금, 로슈진단의 전문가를 통한

멘토링과 네트워크 형성 기회가 제공된다. 바이오 분야 스타트업을 지원

하는 ‘서울바이오허브’ 입주공간 2년 제공, 서울시가 운영 중인 글로벌

진출 사업 등 프로그램 우선 지원 혜택 등이 지원된다.

□ 데모데이 지원대상은 모집 분야의 혁신 기술을 적용한 시제품 혹은 시

작품을 보유한 10년 미만 창업기업으로 오는 5월 19일(일)까지 ‘서

울바이오허브 누리집(www.seoulbiohub.kr)’에서 신청할 수 있다.

○ 7월 11일(목), 서류평가 통과 기업을 대상으로 공개 데모데이 형식으로

발표평가가 진행된다.

○ 벤처투자자 등도 초청하여 기업을 소개하고 홍보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할

예정이며, 발표심사에서 아쉽게 탈락한 기업들에 서울바이오허브의

글로벌 세미나 및 파트너링 프로그램 등에 참여기회를 제공하여 우수한

창업기업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.



- 3 -

□ 서울바이오허브(KIST-고려대산단 공동 운영)는 서울 홍릉에 위치한 바이오

‧의료 창업의 거점으로, 의약, 의료기기, 디지털헬스 등 바이오 분야

의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기관이다. 2017년 10월 산업지원동 개관을

시작으로, 연구개발 공용실험장비가 마련된 연구실험동 등 6개 건물이

현재 운영 중이며, 2024년 4월 말에 개관하는 글로벌센터는 바이오

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특화시설로 운영된다.

○ 2017년 서울바이오허브 개관 이래 279개 창업기업이 맞춤 지원을

통해 성장했으며, 4,677억원 투자 유치(누적)와 791억원 매출

성과를 거뒀다.

□ 이해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“바이오․의료분야 우수한 창업기업이

해외시장에서 성장하기 위한 핵심 전략은 탄탄한 해외 네트워킹의 기회를

확보하고, 노하우를 공유받는 것”이라며, “서울시에서는 존슨앤존슨

(J&J), BMS, 노바티스 등과의 협업에 이어, 질병 진단 분야에 권위

있는 ‘로슈진단’과도 협력을 시작하게 되었다. 이를 기반으로 질병진단

분야의 저력을 가진 스타트업이 세계에서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성장

하도록 지원하겠다.”라고 말했다.

붙임 : 서울-로슈진단 스타트업 스프린트 데모데이 포스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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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 임 서울-로슈 스타트업 스프린트 데모데이 포스터


